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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보연구J 38호에 “중국의 언론과 언론학연구”에 관한 특집을 낸다면서 

그 서문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나에게 부탁해 왔다. 그때 불현듯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되놈이 김풍헌(金風憲)을 어찌 안다더냐?’라는 속담이었다. 

이 속담은 누구나 알다시피， 오늘날 면쟁面長)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몰라 

보는 사람을 탓할 때 일걷는 말이다. 이 속담에서도 보듯이 옛날 우리 나라 사람 

들은 중국 사람들을 흔히 ‘되놈’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사대주의사상을 갖고 있어 자고(自古)로 중국을 섬겨 

왔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청(淸)나라 때부터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1. 淸나라의 興起와 두 차례의 朝蘇 흡略 

중국 병(明)나라 말기인 1580년경부터 만주지역에서 ‘오랑캐’라고 부르던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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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女員族)의 추장 누르하치(如兒哈~， Nurhachi)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 지역의 

군소 부족들을 굴복시켜 통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616년(朝解 光海君 8년) 후 

금(後金)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국호를 ‘후금’이라고 한 것은 1115년(고려 예종 10 

년) 생여진(生女員)의 완안뷔完頻部) 추장 아구디{阿骨打)가 중국의 동북부 일대 

에 세웠던 금t金)나라{1115-1234)를 계승했다고 해서였다. 

明나라가 後金 @:代을 위해 朝蘇메 援兵을 要請

누르하치는 후금을 세우고 나서 그 세력을 점차 중국 북부로 확장하면서 명나 

라 변경을 챔범했다. 그러자 명나리는 후금을 치기 위하여 1618년 우리 조선에 

원병(援兵)을 요청해 왔다. 이러한 요청에 못이겨 우리 조정에서는 강홍립(姜弘 

立)에게 1만 여명의 군대를 주어 만주로 가서 명나라를 돕도록 했다. 그러나 선 

조(宣祖)를 뒤이어 왕위에 올라 두 차례의 임진왜란(1592-1598)의 복구사업에 

열중하고 있던 광해군(光海君)은 우리 나라가 다시 전란에 휩싸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강홍립에게 형세를 보아 향배(向背)를 결정하리는 밀지(密틈)를 내렸다. 강 

홍립은 만주로 출병， 병나라 군세(軍勢)가 불리한 것을 보자， 후금에 항복했다. 그 

러자 후금은 조선의 출병을 문제 삼지 않게 됨으로써， 당시 외교적으로 어려웠던 

조선의 난국은 무사히 넘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버범한 외교적 역량을 발휘했던 광해군은 애석하게도 당쟁(黨 

爭)의 희생물이 되애 폭군으로 몰려 폐위를 당하고 말았다. 1623년 서인(西人) 일 

파가 광해군과 당시 집권당인 대북피{大北派)를 볼아내고， 그 대신 능양권癡陽 

君) 종(琮)을 왕으로 옹립했던 것이었다. 이것이 곧 인조반정(仁祖反正)리는 무력 

정변이었다. 능양군이 인조(仁祖)로 즉위하:A}， 그를 옹립했던 서인들은 광해군의 

관망적 외교정책 대선에 친명배금(親明排金) 정책을 뚜렷하게 내세웠다. 그러자 

후금이 조선에 대하여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626년 후금의 건국자 누르하치가 사망하자， 그의 여닮째아들 아바가이(Abahai， 

皇太極)가 왕위를 계승했다. 아바가이는 이전부터 조선에 대하여 화평책(和平策) 

대신 주전론(王戰論)을 주장해 왔던 인물이었다. 후금이 앞으로 명나리를 치려면 

먼저 조선부터 쳐서 배후의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조선 

에서 친병배급 정책을 표방하고 나선 것이었다. 게다가 명나라 장군 모문흰毛文 

龍)이 조선의 평안도 북쪽 철산(鐵山)의 가도(假島)에 와서 주둔하면서 후금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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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자 아바가이는 조선부터 쳐서， 배후의 위험도 제거하 

고， 모문룡도 없애기로 결정했다. 

後金의 첫 번째 朝縣慢略과 丁패胡亂의 發生

후금의 아바가이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1624년(仁祖 2년) 1윌 24일 조 

선에서 열어났던 이괄(李造)의 난(騙도 크게 작용했다. 당시 조선의 팔도부원수 

(八道副元帥) 겸 평안병사{平安兵使)였던 이콸은 인조반정의 논공행상t論功行賞) 

에 불만을 품고， 평안도 영변(寧邊)에서 반란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반란이 실패 

로 끝나자 그의 잔댐殘黨)들이 후금으로 도망， 광해군의 폐위와 인조반정의 부당 

성(不當J性)을 호소하며， 조선의 병력이 약하며， 모문룡의 군사도 오합지졸에 불과 

하니 속히 조선을 치라고 후금에게 종용했다. 그라자， 그렇지 않아도 조선에 대하 

여 주전론을 취하고 있던 후금의 아바가이는 “조선의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 

는 구실을 내세워 여진족의 한 부족장[貝戰]이었던 아민(阿敏)에게 군사 3만을 주 

어 조션을 지도록 했다. 

아민은 1627년(仁祖 5년， T꺼j年) 정월 14일 3만 명의 군시블 이끌고 조선에 

침입했다. 이것이 바로 정묘호란(T째胡亂)이었다. 후금의 군사 일부는 철산의 가 

도로 가서 모문룡을 치고， 주력부대는 의주(義州)를 함락한 뒤 파죽지세로 남하， 

안쥐安州) . 평양을 거쳐 25일에는 황해도 황쥐黃州)에 이르렀다. 그러자 조선의 

인조 이하 조신(朝많)들은 강화도로 피난하여 화 • 전(和 · 戰) 양론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러한 가운데 후금에서도 강훼講和) 의사를 표시해 왔다. 조선보다는 

본래 명나리를 칠 의도로 먼저 배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조선을 침략했던 후 

급은 자기 나라 군대를 조선에만 묶어 둘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후금이 조선에 강화 의사를 표시하자， 조선 조정도 주화론{主和論)을 채택， 후 

금과 교섭을 진행시켰다. 그리하여 동년 3월 서로 화액和約)을 맺게 되었다. 그 

내용은 @ 두 나라가 형제지국t兄弟之國)의 맹액盟約)을 맺을 것，(Z) 화약이 성립 

되면 후금은 곧 군사를 철퇴시킬 것，@ 양국의 군대는 서로 압록강을 넘지 않을 

것，@조선은 후금과 강화하더라도 병나라에는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내용의 화약에 따라 후금의 군대는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후금은 완 

전 철병(微兵)의 약속을 어기고， 조선의 의주에 군사 3천명， 진강t鎭江)에 1천3백 

명을 주둔시켜 명나라 모문용의 군시를 막게 했다. 또한 중쟁中江)의 이곳저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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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시쟁交易市場)을 열어 조선에서 많은 군수물자를 얻어가면서 명나라블 칠 

준비를서둘렀다. 

淸으로 後金의 國號 燮更과 두 번째 朝蘇f훌略 

1629년부터 후금은 명나라에 대한 공략을 개시， 1634년에는 만리장성을 넘어 

명나라 북부까지 쳐들어갔다. 그러면서 1635년에는 국호를 ‘만주’(滿洲)로 고치고， 

그 이전 여러 왕조들의 예(禮)에 따라 누르하지에게 ‘태조’(太祖)라는 시호(論號) 

를 주고， 아바가이 자신은 ‘태종’(太宗)이라고 불렀다. 또한 종래의 여진족이라는 

명칭도 ‘만주족’으로 바꿔 부르도록 했다. 그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아무튼 이렇 

게 해서 이때부터 여진족이 ‘만주족’으로 불리게 되었다. 한편， 여진족의 거주 지 

역도 과거의 ‘여진’ 또는 ‘건주’(建州)에서 ‘만주’로 바꿨다. 아바가이는 그 뒤 내몽 

골을 쳐서 복속시키고 나서 자신을 만주족 • 몽콜측R豪古族) . 한족(漢族)의 3개 

민족을 대표한 황제(이전에는 왕이라는 뜻인 균이라고 불렀음)로 자처하며 1636 

년 4월 국호를 다샤 ‘청’(淸)으로 고치고， 수도인 심앵灌陽)에서 황제 존호식(尊 

號式)올 거행했다. 그리고 나서 아바가이(이하 ‘청 태종’으로 호칭)는 동년 12월 

다시 조선에 침입했다. 

앞서 말했듯이， 정묘호란으호 우리 조선은 후금(뒤의 청나라)과 형제지국의 맹 

약을 맺었다. 그러나 그 뒤 1632년(仁祖 10년) 후금은 조선에 형제 관계 대신 군 

신(君면) 관계를 맺고， 세폐(歲解)도 늘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명나리를 치기 위 

하여 조선에게 군랭軍禮)과 병선(兵船)을 보내라고 강요했다. 그런가 하면， 청 태 

종은 황제라는 존호를 사용하려 하면서， 1635년(仁祖 13년) 마태뷔馬太夫)를 조 

선에 사신으로 보내， 만주와 몽골의 여러 패록{貝戰， 부족장)틀도 모두 청 태종에 

게 ‘황제’라는 존호를 사용한다면서 조선도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후권만주)의 여러 가지 강압정책 때문에 

배만열(排滿烈)이 한층 높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록 최병길(崔嗚吉) 같은 주회론 

재主和論者)들은 황제의 존호에 관한 만주의 요구를 받이들이자는 주장을 펴기 

도 했으나， 인조는 적화론자{투和論者)들의 주장에 따라， 마태부를 인견(련 1見)도 

하지 않고 그가 가져온 국서(國書)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8도에 선전교서(宣戰 

敎書)를 내려 나라의 방비를 굳건히 하라고 명령했다. 

이처럼 조선이 후금에 도전적 태도를 보이자， 앞서 말했듯이 1636년 4윌 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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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시 ‘청’(淸)으로 고치고， 황제로 자칭한 청 태종은 조션을 치기로 결정하고， 

조선 원정군을 조직하여 침략 준비를 서둘었다. 그리하여 만주족 • 몽골족 • 한족 

(漢族)으로 조직된 10만 대군을 손수 거느리고 동년 12월 2일 섬양을 출발; 9일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침입했다.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內子胡亂)이었다. 이 전란 

을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 부르게 된 것은 그 해가 병자년(內子年)이었으며， 만주 

지역 여진족 등을 우리 나라에서는 호걷연胡族)이라고 낮추어 불렀기 때문이다. 

困子胡亂의 經過와 朝縣의 淸과의 屆활的 和約

병자호란을 일으킨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넘어 조선에 침입하자， 의주부윤{義 

州府尹) 임경업(林慶業)은 의주의 백마산성(白馬山城)을 굳게 방비했다. 그러자 

청나라 군대는 의주를 피하여 서울로 직행하여 불과 10여 일만에 서울 근교에 육 

박했다. 그제야 겨우 조선 조정은 청나라 군대의 내습을 알고， 급히 회의를 소집 

했다. 그리하여 주화론자인 이조판서 최병길 등을 적진(敵陣)에 보내 적군을 회유 

하면서 시간을 벌도록 하는 한편， 우선 왕자 두 명， 즉 봉림대군(鳳林大君)과 인 

평대권職야大君)을 비롯한 비빈종설(姐續宗室)과 남녀 귀족들을 강화도로 피난 

시켰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인조가 세자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강화도로 가 

려 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청나라 군사에 의하여 강화도 길이 막혔다. 때문에 

부득이 인조는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피했다. 

남한산성에 도착한 인조는 명나라에 급시{急使)를 보내 원군을 요청했다. 한편 

8도(八道)에 격문(敵文)을 내려 군사를 동원했으나 12월 16일 청나라 군사가 남 

한산성을 포위했다. 이듬해 정윌에는 청 태종도 한강 연안의 삼전도(三田週， 현재 

송파)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전군(全軍)을 지휘했다. 남한산성은 완전히 고립상태 

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 남한산성 성내(城內)에는 군사만도 1만2천여 명이 있었으 

나， 군댄軍種)은 1만 4천여 섬[石]에 불과했다. 남한산성이 포위된 지 45일이 지 

나자 식량 부족과 추위로 인하여 장병들은 거의 기력을 잃게 되었다. 남한산성을 

도우려 오던 군사들도 도중에서 모두 청나라 군대에 격파되고 말았다 

이 렇게 되자 성내에서 그간에 대신(大많)들 사이에 팽팽히 맞서 왔던 화 • 전 

(和 • 戰) 양론 중에서 김상헌(金尙憲) 등의 척회론{투和論)이 꺾이게 되었다. 그 

대신 최명길 등의 주회론{主和論)이 채택되어， 정월 10일부터 최병길이 청나라와 

화평 교섭을 시작했다. 청 태종은， 조선왕이 친히 성문 밖에 나와 항복하고，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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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악화시킨 주모자 2, 3명을 청나라에 넘기면 화의에 응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인조가 처음에는 주저했다. 그러나 강화도가 청나라 군사 

에 의해 함릭-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재 부득이 정월 30일 성문을 열고 인조가 왕 

세자와 함께 삼전도에 설치된 수항댄受降惜)에 가서 청 태종 앞에 엎드려 항복 

을 했다. 이는 조션조의 개국 이래의 가장 큰 치욕이었다. 

청나라와의 강화조약 내용 역시 굴욕적인 것이었다. 그 내용운 @조선은 청에 

대하여 신(많)의 예(禮)를 행할 것，(2) 조선은 명나라 연호(年號)를 폐지하고， 명과 

교통을 끊고， 명에서 받은 고명(語命) . 책인(冊印)을 반환할 것，(3)조선은 왕세자 

와 둘째 왕자 및 대신(大닮)들의 자녀를 청나라에 인질로 보낼 것，@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벌할 때는 기일을 어기지 않고 원군을 파견할 것，@조선은 청나라의 

내외 제신(諸댄)과 혼인관계를 맺고 사호(私好)를 굳게 할 것，@ 조선이 성곽을 

증축하거나 수리할 때는 청나라 허락을 얻을 것，(J) 조선은 횡금 100냥， 백은(白 

銀) 1 ，000냥을 비롯한 20여 종의 물품을 청나라에 세폐(歲뿜)로 바칠 것，@ 조선 

이 청나라에 보내는 성절(聖節) • 정삭t正湖) • 동지(쪽至) • 경조(敬렴) 등의 사신 

은 구례(舊例)에 띠를 것，@ 청나라가 가도(假島)의 명나라 군사를 공격할 때는 

병선(兵船) 50척을 보벨 것，@) 조선은 조선군의 포도(通逃)를 숨기지 말 것，@ 

조선은 청나라가 일본과의 무역을 허락할 것 등이었다. 

이러한 조약에 따라 조선의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 두 왕자가 청나라 

의 섬양에 인질로 가게 되었다， 척화파의 강경론자였던 홍익한(洪寶漢) . 윤집(尹 

集) • 오달제(릿達濟) 3학사{三學士)도 청나라에 잡혀가 참형을 당했고 김상헌도 

잡혀가서 오랫동안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또한 조선은 매년 청나라에 사절을 보 

내 공물을 바쳤으며， 명나라와 관계를 완전히 끊고 청나라에 복속(服屬)되었다. 

그런가 하면， 1639년(仁祖 17년)에는 청나라의 강요로 삼전도에 ‘청태종송덕비’를 

세워야 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淸에 대한 朝蘇A플의 썼恨과 雪활의 試圖

이렇게 되자， 청나라에 대한 조선인들의 원한이 사무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 

었으며， 청나리를 쳐부수자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그 중 하나가 곧 병자호란 때 

의주부윤으로서 의주를 굳게 방비했던 임경엽의 시도였다. 조선을 정벌하고 1637 

년 귀국한 청 태종은 다시 병나라의 공략에 착수， 이듬해부터 8기군(八雄軍)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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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고 명나라 북부의 제남t평南)과 천진(天律) 등을 포함한 40개 도시를 공략하 

기 시작했다 1642년에는 금쥐鎬州)까지 포위하자， 임경업은 병자호란의 원한을 

갚고자 병나라와 내통하여 청나라를 쳐부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사전에 탄로났다. 그러자 임경엽은 명나라로 도피했다. 하지만 청나라 군사가 남 

경(南京)을 함락할 때 청나라 군사에게 잡히고 말았다. 청나라는 임경업에게 부귀 

를 약속하며 항복을 권했다. 그러나 임경업이 굴하지 않자， 그 충성섬을 가상히 

여겨 죽이지는 않고 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1644년 임경업은 조선으로 송환되었다. 동년 섬기원(沈器遠) 등이 인조 

를 볼아내고 회은코컨懷恩君) 덕인(德人)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 모반사건에 임경 

업도 관련했디는 모함을 받게 되자， 인조가 청나라에 임경업의 송환을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임경업이 그 모반사건에 관련 없음을 알고 인조가 석방하려 

했다. 그러나 임경업 반대파인 김자접(金自點)의 모함으로 결국 피살되었다. 그리 

하여 병자호란의 원한을 씻어 보려던 임경업의 계획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임경업의 애국적 행동을 높이 사서， 1697년 숙종(需宗)은 특명으로 임 

경업을 복관시켰다. 또한 임경업은 모든 조선언틀의 추앙을 받게 되면서 그의 반 

청(反淸) 행동에 관한 이야기틀이 ‘임경업전’(林慶業傳) ’ ‘임장군전’(林將軍傳) 등 

여러 이름의 소설로 꾸며졌다. 그리하여 이들 소설이 널리 읽히면서 청나라에 대 

한 조선인들의 적개섬을 고취시키기도 했고， 또한 그의 용감한 투쟁의 이야기는 

청나라에 대한 독자들의 울분을 달래주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무딩-(Æ堂)틀은 

임경업을 잡귀를 쫓고， 병을 낫게 하며， 수명장쉬壽命長壽)와 안과태평(安過太平) 

을 가져다주는 무신(武神) 또는 군웅신(軍雄神)으로 모셨다. 그리하여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 무속계에서 ‘임경업 장군신’(林慶業將軍傳神)을 섬겨오게 되었다 

2. 淸의 中國支配와 淸에 대한 朝蘇人들의 態度

1636년 청나라 태종은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을 복속시킨 다음， 명나라를 공 

략하여 중국의 통일을 획책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1643년 8월 병사 

하고 말았으며， 그 뒤를 이은 세조(世祖)가 다음해인 1644년 9월 드디어 명나라 

수도 북경을 함락했다. 하지만 당시 북경은 그 6개월 전인 3월부터 이미 명나라 

의 유적(流戰) 두목 이자성(李自成)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 것을 청나라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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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성을 몰아내고 함락했던 것인데， 그 주역을 담당했던 인물은 청나라 ;땀이 

아니라 아이러니컬하게도 본래 명나라 장군이었던 오삼계(吳三桂)였다. 

淸메 의한 中國와 완전 統-‘과 漢族에 대한 支配體制

오삼계는 요됨違東) 출신의 병나라 짚L군으로 요동 지역에서 병권을 쥐고 있었 

다. 그러나 이자성이 유적틀을 볼고 북경으로 침략해 오자， 명나라 황제 의종(썼 

宗)은 오삼계를 불러 이자성을 막도록 했다. 그러나 오삼계가 북경 부근에 도착했 

올 때는 이미 이자성이 북경을 함락한 뒤였다. 그래서 오삼계는 다시 산해관(山海 

關)으로 철수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청나라 도르곤의 8기권八鎭軍)이 그를 기 

다리고 있었으며， 뒤에서는 이자성이 추격해 왔다. 그리하여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오삼계는 이자성에 항복하는 대신 청나라 도르곤에게 항복하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나서 청나라 군대와 함께 이자성을 쳐서 북경에서 몰아냈다. 따라서 명나 

라를 멸망시키고 그 대신 청나리를 중국 본토로 끌어들인 것은 결과적으로 한족 

(漢族) 출신의 명나라 징F군 오삼계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그 뒤 30년 동안 청 

나라의 수립을 도우면서 부귀명회블 누렸다. 이처럼 한족의 도원7)을 얻어 청나 

라는 명나리를 멸망시키고， 중국 중원(中原)을 차지함으포써， 이때부터 중국은 오 

링캐라고 부르던 만주족의 지배 아래로 듬어가게 되었다. 

중국의 중원을 차지한 청나단순 수도를 심양에서 북경(應京이라고 불렀음)으로 

옮겼다. 그런 다음， 다시 중국 남방음 공략하기 시작， 1683년에는 바다 건너 대만 

(臺灣)까지 정복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중국 전체를 통일했는데， 이러한 청나라의 

중국 통일사업은 1618년 누르하치가 처음으로 명나라를 공격하여 요동의 일부를 

빼앗았던 때부터 친다면 모두 4대 황제에 걸쳐 무려 65년이나 걸렸던 대역시{大 

a事)였다. 이렇게 하여 만주족꾀 청나라가 드디어 중국을 완전히 정복하긴 했으 

나， 당시 만주족은 중국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했던 소수민족일 뿐 아니라， 문화 

도 한족(漢族)보다 낮았다. 따라서 이러한 만주족이 자신들보다 문화가 높고 다수 

인 한족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할 것이냐가 가장 커다란 당면 과제였다. 

그러나 청나라의 지배계급인 만주족은 여러 방법틀을 창안하여 디수의 한족을 

지배히는 데 성공했다. 그 주요 빙법들을 간단히 열거해 보면， 첫째는 우세한 군 

사력의 유지로서 871꾼의 병력을 크게 확충했다. 툴째는 강력한 중앙집권제의 실 

시로서， 천지{황제)를 중심으로 한 일시분란한 정치체제를 구축했다. 셋째는 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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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유화정책으로서， 비록 만주족을 조정의 최상부에 앉혀놓기는 했으나， 한 

족의 상층부{예컨대， 明朝의 遺댄 · 지주계급 • 학자 등)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유화 

적 태도를 취했다. 넷째는 만주족과 한족의 2원집정제로서， 두 민족이 함께 공동 

지도부를 형성하여 행정을 펴나가게 했다. 그러나 만주족이 한족을 지배하려면 

군사적 • 정치적 지도력과 함께 문화적 지도력도 필요했다. 따라서 다섯째로는 학 

문과 문화를 크게 진작시켜 나가면서 만주족의 문화적 지도력을 배양했다， 

淸메 의한 中國 統-과 漢族에 대한 支配體制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지배정책들 중에서도 특히 청나라 황제들이 가장 중시했 

고 또한 성공을 거둔 정책은 다섯 번째의 문화적 지배정책이었다. 이를 위하여 

강희제(康熙帝， 1662-1772)는 1670년 ‘성유’(聖論)라는 16개조의 윤리신조를 규정 

해 나리를 유학적(偏學的)으로 다스렸다. 또한 한족 학자돋→을 회유하고 활용하여 

각종 문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예컨대， 1679년에는 188명의 한족 학자틀 

을 특별시험 형식으로 선발 또는 초빙하여 『강희자전.! (康熙字典). Ii'패문운부』 

(個文題府). Ii'고금도서집성.! (古今圖書集成) 등의 서적들을 저술， 출판케 했다. 

그리하여 만주족과 한족간의 문화와 정치를 융합시키면서 한족에 대한 지배체제 

의 기틀을 마련해 놓았다. 

이를 그 뒤의 황제들도 본떠서， 건융제(乾隆帝， 1736-1795)는 전국의 한족 학자 

들에게 직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각 곳에 서원을 짓도록 했다. 또한 한족 학자들 

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각종 관찬λ}업을 벌였다. 1773년에는 수많은 일류 학자틀 

을 동원하고1 필사생(筆寫生)만도 1만5천명을 동원하여 『사고전서.! (四庫全書)라 

는 방대한 역사서 3만6천 권을 20년만에 완성해 놓았다. 이밖에도 『이십일사』 

(二十-史)를 비롯한 약 57종의 편찬물을 간행했다. 

청나리는 또한 산업의 진흥에도 힘을 써서 각종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민생을 

안정시켰다. 농업을 장려하여 농지를 개간하고 목축업도 장려， 소와 돼지 등을 

길러 고기를 먹도록 하고， 말과 나귀를 길러 교통에 이용토록 했으며， 뽕나무를 

많이 심어 양잠을 해서 의복을 개선토록 했다 또한 공업도 장려하여 더 편리한 

농기구를 만툴게 했으며， 활 • 화살 • 총 등의 군수산업도 장려하고， 종이와 문방구 

의 제조기술도 발전시켰으며， 벽돌과 기와를 만듬어 성을 쌓고 집을 짓도록 했으 

며， 자기(좀器)를 만들어 외국에 수출토록 했다. 또 상업도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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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홀륭한 직업으로 여기게 했으며， 저자{시장)를 많이 열어 교역을 활발히 했으 

며， 화폐의 사용을 장려하고 도량형(度量衝)도 정비하여 물건을 정확하게 계량하 

여 교역토록 함으로써 상업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고， 수 

레를 만들고 역(羅)을 세우고， 운허를 파고， 배를 만들어 교통을 발달시켜 각종 

물자의 운송-과 교역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淸에 대한 復警雪뭔를 위힌- 朝縣의 北代計劃과 控折

위와 같이 하여 청나리는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청나라의 침략을 두 차례(1627년 정묘호란과 1636년 병자호란)나 받으면서 온갖 

수모를 당했던 조선에서는 청나라를 쳐서 복수설치(復警雪耶)를 해야 하겠다는 

북별론{北代論)이 국시(國是)처럼 되어 있었다. 특히 이렇게 된 것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갔던 봉림대군이 돌아와서 1650년 인조에 뒤이어 효종(孝 

宗) 임금이 되;z}， 그가 섬양에서 겪었던 온갖 고초와 치욕을 씻기 위하여 북별계 

획을 진행했기 때문이었다. 효종은 즉위하자 곧 이웬李洗)을 훈련대장에 임명하 

여 비밀리에 군대를 훈련시키고， 성곽을 개수하고 때마침 1653년 네털란드인 하 

벨(Hendrik Hamel) 등이 제주도에 표칙t漂줍)하자 이들을 서울로 불러 올려 신무 

기(新武器)를 만들제 했다. 또한 송시열(宋時烈) 。 송준길(末浚吉) 등 병사를 등용 

하여 군비를확충했다. 

하지만 이러한 북별계획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 

다. 농민들은 농번기에는 축성(葉城)과 군기제조(軍器製造) 등의 사역 때문에， 또 

한 농한기에는 군사훈련 • 점호(點呼) 등으로 인하여 1 인 2역의 고달픈 신세가 되 

자 불평불만이 높아갔다. 지방의 수령들도 북벌계획의 섣적에 따라 상벌이 정해 

졌기 때문에 일반행정은 제쳐두고 오직 북벌계획에만 매달려야 했다. 그런가 하 

면， 중앙에서도 수많은 유신(f需닮)들이 친청(親淸) 분자로 몰려 멸시와 함께 중형 

까지 받게 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무신세력이 갑자기 증대 

하자 기존의 문신(文댄) 우위외 정치체제에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것이 효종과 문신틀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이러한 기운데 효종이 재위 10 

년만인 1659년 5월 승하{昇週)하재 10년 동안이나 준비해 왔던 북별계획은 좌절 

되고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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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나라 文化에 대한 후觸￥A들의 排f주과 뽑下 

비록 효종의 북벌계획은 위와 같이 되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으나， 그간의 북 

벌계획은 조선 백성들에게 청나라에 적개심을 더욱 부채질해 주었다. 그리하여 

청나라를 ‘호국’(胡國)， 그 나라 사람들은 ‘되놈’ 또는 ‘오량캐’라고 부르며 청나라 

와 그 나라 사람들을 멸시했다. 그러면서 청나라 문화도 오랑캐 문화라고 하여 

무조건 배척하면서 그들의 선전문화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 결과 중국문 

화의 수입이 거의 봉쇄되다시피 하면서 문화적 쇄국주의 내지 폐쇄주의까지 낳게 

되었다 

또한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제 중해中華)는 오랑캐에 의해 망했으니， 그 대신 

중화의 적통{觸統)을 조선이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조션을 ‘소중화’(小니」華) 

로 자처했다. 그러면서 청나라 이전의 중국문화， 즉 주(周) • 한(漢) . 딩t庸) • 송 

(宋) • 명(明)나라 시대의 중국 문화만 숭상하면서， 거기에서 정신적 위안을 얻으 

려 했다. 그 결과， 조선에서는 존주론{尊周論)에 이론적 바탕을 둔 중화시장이 크 

게 발전하면서 17세기말부터 18세기 전반에 걸쳐 이른바 ‘진경문화’(휠景文化)라 

는 독특한 조선문회블 낳게 되었다. 또한 명나라를 배반하고 청나라를 섬길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명분흰名分論)이 조선사회를 지배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명분론만 내세우게 되었다. 그러면서 청나라 문화의 수입과 그 통로는 거의 완전 

히 막히게 되었다. 

하지만 청나라 문화의 수입통로가 완전히 봉쇄된 것은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 

만은 열려 있었으니 그것은 조선 조정에서 각종 명의로 해마다 정기적 또는 부정 

기적으로 청나라 북경(연경)에 피송하는 외교사절단， 즉 부경사행(합京使行)들에 

의한 청나라 문화의 수입통로였다. 이러한 부경사행은 본래는 정치적 목적을 지 

딘 것이었다. 그러나 치츰 문화적 목적도 띠게 되었는데， 부경사행의 사신이나 그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갔던 사람들이 그곳의 문물제도를 견문하고 돌아와서 그것 

을 조선에 소개하거나 또는 중국이나 외국관계의 서적들을 구해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특히 영조(英祖， 1724-1776) 때부터는 부경사행원으 

로 청나라에 가서 그곳의 진보된 문물제도를 보고 돌이온 사람들 사이에서 청나 

라 문화를 오랑캐 문화라고 무조건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청나라의 발 

전된 기술 • 생활 양식 • 교통과 무역 등의 설제성을 본받아서 우리 조선의 후진성 

과 빈곤을 타파하자는 논의틀이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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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淸나라 先進文化를 배우자는 北學論의 흙뀔頁 

당시 위와 같은 논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대표적 인물들로는 박제가{朴齊家) • 

박지원(朴빠源) • 이덕무(李德戀) • 홍대용{洪大容) • 유득공(柳得짧) • 서이쉬徐理 

修) • 홍양호(파良浩)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부경사행의 사신이나 그 수행원으 

로 청나라에 가서， 오랑캐 문화로 알았던 청나라 문화가 의외로 우수함음 보고 

돌아와서 그 발달된 문회를 수입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틀을 북학 

피{北學派)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북학’이란 곧 북쪽 나라 즉 청나리를 배우자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淸나라 使行員들때| 의한 北學論으I t봤르 

이러한 북학을 제창한 학자들은 자신들이 청나라에서 가서 직접 견문한 것들을 

저서나 글 등을 통하여 소개하면서 북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제가는 1778년 

(正祖 2년) 진주사{陳奏使， 奏文을 가지고 가는 使많) 유득공을 따라 청나라 연경 

(應京， 북경)에 가서 그가 목격했던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제도를 『북학의J (北學

議)라는 책을 통하여 소개하면서 북학론을 주장했다. 한편 박지원은 1780년(英祖 

4년) 청나라 건융제 칠순연(七句홍) 경축사행의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가서 견문한 

바를 『열하일기J (熱河되룹리라는 책을 통하여 조선에 소개했다. 또한 홍대용은 

『담헌연기J (莊별f減記， 1766)라는 책， 유득공은 「열하기행J (熱河紀行)이라는 글 

(유득공의 文集 『冷顆集』 에 수록되어 있음， 간행연대미상)， 이덕무는 「입떤기」 

(入蘇記)라는 글t이덕무의 『춤莊館全書』 에 수록되어 있음， 1795刊)， 홍양호는 

[연료잡기J (應選雜記)리는 글t홍양호의 『耳演集』 에 수록되어 있음， 1843刊)

등을 통하여 청나라에서 견문한 문물제도를 소개하면서， 그것들을 배울 것을 주 

장했다. 

이와 같은 북학파 학자틀의 저서나 글들은 당시 조선 사회에 큰 자극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청나라의 발달된 문화에 새로운 관섬을 갖게 만틀었다. 그러나 

큰 호응은 받지 못하고 맡았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청나라 문회를 오랑캐 

문화라고 무조건 배척하면서 그들의 선진문화즈E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당시 

조선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다. 또한 중농적(中農的) 입장의 실학자들괴는 달 

리， 북학파 학자들은 상엽과 대외교역을 중사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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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제창했는데，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상업과 기술 등을 경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제가는 1797년(正祖 21년) 음력 12윌 정조가 농정(農政)을 권장하고 농서 

(農書)를 구하는 조서(語書)를 내리자， 그에 응하여 이듬해 “응지진부학의소"(應답 

進北學議流)리는 제목의 응지상소(應답上流)를 정조에게 올려，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제도를 배워 농업뿐 아니라 상업 • 공업 등도 발달시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부국을 이룩할 것을 간청했다. 그러나 이런 상소도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당시 조선사회의 분위기와 청나라에 대한 비하적(댈下的) 태도， 청나라의 발달 

된 문물제도에 관한 소개， 그리고 북학파의 주장과 사상 등은 특히 박제가의 『북 

학의』 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에도 중국에 대한 우리 나 

라 사람들의 태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틀이 적지 않다. 따라서 

박제가의 『북학의』 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틀만 몇 가지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朴齊家으I u'北學議』 으| 著述텀的과 주요 內容

박제가의 『북학의.! (北學議)의 제목에서 ‘북학’이란 중국을 배운다는 뜻이다. 

이 말은 『맹자.! (굶子)의 ‘등문공장’(戰文公章) 생上)에서 “맹자가 말하기를， 진량 

(陳良)은 초(楚)나라 사람으로 북쪽 중국에 유학하여 공부했는데， 북방의 학자라 

도 그보다 나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 것에서 따왔다고 한다. 그리고 ‘의’(議)란 

‘의논’ 또는 ‘의논을 한다’리는 뜻이다. 따라서 ‘북학의’란 곧 “중국을 배우지눈 의 

론”이란 뜻이다. 이러한 뜻의 『북학의』 를 박제가가 쓰게 된 것은， 앞서 말했듯이 

1778년 조선 조정에서 청나라에 보냈던 진주시{陳奏使) 유득공을 따라 박제가가 

청나라에 가서， 그곳의 문화가 오랑캐 문화가 아니라， 대단히 발달하고 우수한 문 

화임을 보고서， 이를 우리 나라도 수입해서 조선사회의 후진성과 빈곤을 타파해 

야 하겠다고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라한 저술동기와 목적을 박제가는 

이 책의 서문에서 아래와 같이 밝혀 놓았다. 

올 여름에 陳奏使가 떠나는데 나도 춤莊 李德戀와 함께 淸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핸州와 劉州 지방을 두루 보고， 吳 • 圍의 선비들과 사뀔 수가 있었다. 그때 몇 달 동안 

머물면서 평소에 듭지 못하던 바를 듬고 또 옛 풍속이 아직도 남아서 사람들이 서로 속이 

지 않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 그 나라의 習洛 중에 우리 나라에서 본받을 만한 것들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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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을 듣고 보는 대로 붓으로 적고， 또 施行해서 이로운 것과 뺑 

가 되는 것을 붙여 적어서 풀이한 다음， 굶子의 陳良이 말한 것을 따서 ::l t學議라 이름하 

였다{중략) 

이제 우리 나라에서는 民生이 날마다 곤궁해지고 財멈이 날마다 궁핍해지는데 士大夫

들은 소매 속에 손만 꽂고 앉아서 이를 구원하지 않으려는가? 도리어 옛 법만 의존하여 

편안하게만 지내면서 이를 모르는 것인가? 朱子는 학문을 논하면서 “이렇게 해서 病이 되 

거든， 이렇게 아니하면 藥이 된다. 진실로 病에 밝으면 藥은 손을 쓰는 대로 얻어진다”고 

하였다. 그라므로 이 책은 오늘날 民生이 폐를 입는 원인에 대하여 더욱 정성을 기울였다 

비록 나의 말이 지금 당장 꼭 시행되지는 않더라도 그 마음만은 後世를 속이지 않을 것이 

대하략). 今上(1:타펴: 필자주) 2년 [강많年(1778: 펼자주) 9월 그몸날， 비가 오는데 蓋抗道

人(박제가의 별호: 필자주)은 通律 시골에서 적다 

이러한 목적에서 쓴 박제가의 『북학의』 는 내편(內篇)과 외편(外篇)으로 니누 

어(각 1 권)， 중권청나라)의 여러 가지 문불제도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본받을만한 

것은 본받자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내편에서는 수레[卓] • 배[船] • 성(城) • 벽돌 

[聲] • 제(齊) • 기와[1L] • 자기[쯤] • 대자리[電] • 궁설(宮室) • 창호(짧戶) • 계체(階 

뻐) • 도로(道路) • 교랭橋梁) . 목축[좁救] • 소[牛] ’ 말[馬] • 나귀[廳] • 안쟁嚴裝) 

• 구유[權] • 저AH市場] • 장사꾼[商賣] • 은(銀) • 톤[錢] • 죄[鐵] • 재목{材木) • 여자 

옷[女服] • 마당놀이{場敵] • 한어(漢語) • 통역[譯] • 액藥) . 장t醫) • 도장I印] • 담요 

[藍] • 당보(챔報) • 종이[紙] • 활[딘] • 총과화살[統失] • 자LR.] . 문방구I文房之 

具] • 골동서화[古童書畵] 등 모두 40여 개의 중국 문물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한편 외편에서는 밭[田] ’ 거름[薰] • 뽕나무와 과실I素果] • 농잠총론(農寶總 

論) • 이희경의 농기도서문[附李喜經農器j품IJf] . 이희경의 용미차설[附李喜經龍尾 
車說] • 과거론1(科學論一) • 정유년증광시사책[附T西增廣試士策] • 과거론2(科짧 

論二) • 관론(官論) • 녹제(視制) • 재부론{財富論) • 강남절강과 선박통상론(通江南빼 

江船議) • 장제론[養論] • 군사론[兵論] • 존주론(尊周論) • 북학변(北學輪) • 응지진 

북학의소(應 冒進北學議流) • 수레9칙(車九則) • 거름5칙(薰五則) • 뽕[素] • 농716칙( 

農器六則) • 쇠[鐵] • 볍씨[핍種] • 곡식이름[뤘名] • 지리2칙(地理二則) • 논[水田] • 

수리(水利) • 노농(老農) • 구전(區田) • 모내기[注땐] • 씨감자[種諸] • 말리(末利) • 

태유{沈偏) • 둔전비용[따田之費] • 준하3칙(溶河三則) • 축창2직(集쉽二則) • 오행골 

진의 뜻[五行?日陳之義] • 번지와 허행I燮週虛行] • 기천영병(析天永命) • 선박4칙 

[船四則] • 북학변2(北學二) • 병오정월22일초회참석시 전설서별제 박제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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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며午正月二十二日朝參時典設暑別提朴齊家所懷] 등 모두 45개 항목으로 나누 

어 중국의 각종 문물을 소개하거나 또는 중국의 문물에 관하여 논의했다. 그러면 

서 북학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朴齊家의 『北學議』 에 대한 朴몽iI:源의 書評

『북학의』 의 앞붙이에는 박제가의 서문 다음에 박지원이 쓴 서문도 실려 있 

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중국에서 돌아오니 楚亨(박제가의 호: 필자주)이 자기 

가 지은 『북학의』 내외편을 보여 주었다. 초정은 나보다 먼저 중국에 다녀온 사 

람이다. 그는 농짐t農魔) • 축목{收좁) • 성곽t城郭) . 궁실(宮室) • 주거(판車)와 섬 

지어는 기와 • 대자리 • 붓 • 자LR] 등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셈하고 마음속 

으로 헤아리지 않은 것이 없다. 눈으로 닿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남에게 묻 

고， 마음속에 자세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남에게 배워서 썼다”고 박제가 

의 『북학의』 를 소개하였다. 그런 다음， “학문히는 길에는 방법이 따로 없다. 모 

르는 것이 았으면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잡고 묻는 것이 옳다. 또 종[如]이 나보 

다 글자 하나라도 많이 알면 우선 그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선비들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들의 학문적 태도와 청나라에 대한 그릇 

된 인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랄하게 비판해 놓았다. 

우리 나라 선비들은 세계의 한 모퉁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편으로 치우친 氣質을 

가지고 있다. 발은 한번도 중국 땅을 밟아보지 못했고， 눈으로 중국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나서 늙고 죽을 때까지 이 나라 끓士를 떠나 본 적이 없다 ... 그래서 우불 안 개구리나 

니뭇가지 하나에만 깃들이는 뱀새처럼 홀로 그 땅만을 지켜왔다 따라서 “禮는 차라리 野

해야 한다”고 하며， 더러운 것이 검소한 줄 안다. 소위 十農I商의 四民이라는 것은 명목 

만 남았고， 利用템生의 도구는 날로 곤궁해지기만 한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학문하는 道

를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장차 학문을 하려 한다면 중국을 배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그 

들은 말하기를 “지금 중국을 지배등}는 者들은 오랑캐이니 그것을 배우기가 부끄럽다”면서 

중국의 옛 제도까지도 이울러 더럽게 여긴다 ... 진실로 법이 좋고 제도가 쁨다우면 아 

무리 오랑캐라 할지라도 떳떳하게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하물며 그 규모의 크고 넓음과 

마음가짐이 正하고 치밀함과 모든 制作의 크고 원대한 것과 文章의 벚나고 혁혁함이 아 

직도 三代 이래로 漢 • 庸 • 宋 • 明의 옛 법이 남아 있음에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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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것을 가지고 그들과 비교한다면， 진설로 한 치만큼도 나은 것이 없는데， 한 움큼의 

상투머리를 가지고 스스로 천하에서 제일인 체하며， “지금의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 

다”변서 그 山川은 비리고 노린내가 난다고 탓하며， 그 인민들은 개나 양 같다고 욕하며， 

그 언어는 洙離(청나라 언어를 무시해서 일걷는 말: 필지주)라고 모함해서 중국 고유의 좋 

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마저도 아울러 배척하니， 그렇다면 장차 어느 나리를 본받아서 進

步해 나가야 할 것인가?(하략). 辛표(1781: 필지주) 重陽節에 朴ßJ!:源 fM岩이 쓰다. 

이처럼 박지원이 1781년 당시의 우리 나라 선비들의 학문적 태도와 청나라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대하여 비판해 놓은 것을 보면， 박지원과 박제가 등이 무엇 

때문에 북학론을 제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北學辦.J 에 나타난 朴齊家의 北學論 提唱理由

당시 박제가가 박지원 등과 함께 왜 북학론을 제창하고 나섰는지 그 이유는 『북 

학의』 외편에 설려 있는 「북학변J (北學~lj$)과 「북학변 2J (北學~lj$ 二)라는 제목 

의 두 개의 글들을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글의 내용 가운데 일부만 소개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우리 나라의 下等의 선비는 中國에도 五뤘이 있는가 묻고， 中等의 선비는 중국의 文章

이 우리 나라보다 못하다고 하며， 또 上等의 선바는 중국에는 性理學이 없다고 한다. 과 

연 이들의 말과 같다면 중국에는 한 가지도 볼만한 것이 없고， 내가 말하는 “중국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있을 리 없다. 그러나 중국은 천하에 큰 나라이니 무엇인들 

없겠는가? 

내가 지나본 곳은 중국의 한 모퉁이에 불과한 뼈州와 9웬1‘l 였고， 내가 만나본 사람도 

文學을 하는 선비 몇 사람일 뿐 道學을 불려받은 큰 선비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다. 그러 

나 반드시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의 書籍을 다 읽지 못했고? 중국 

의 여러 지역을 두루 돌아보지 못한 때문이다. [그러나] 陸階其 • 李光地의 姓名學， 顧亨

林의 尊)웹論， 朱竹J효의 f휠學， 王뺑洋 • 鍵政子의 詩文을 알지 못하면서， “중국의 道學과 

文章은 볼만한 것이 없다”고 단언하고 천하의 公論마저 아울러 믿지 않으니， 요즈음 이 

러한 우리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서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다. 

중국에는 본다 陸象山 • 王陽明의 學說이 았으나 또 한편 朱子學의 frl힘統도 제대로 았 

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마다 程 • 朱의 學說만 말할 뿐， 나라 안에 異端이 없으 

므로 士大夫는 감히 江西(陸象山을 말함: 필자주) • 餘挑(王陽明을 말함 필자주)의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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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논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찌 道가 한 가지에서 나와서 그렇겠는가? 이는 科짧라는 것 

으로 몰아치고 풍속으로서 구속하여，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몸을 용납할 곳이 없고 子孫

마저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국의 큰 규모보다 도리어 못한 이유인 것이다 . 

• 내가 했京에서 돌아오니 국내 사람들이 잇따라 와서 중국의 풍속을 들려달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중국 비단을 보았나? 꽃과 새 • 용 따위의 무늬가 번쩍번쩍하여 살아 있는 듯 

하며， 가까이 보면 기뻐하는 듯， 슬퍼하는 듯한 모습이 금방 금방 달라진다. 그것을 보는 

者는 다 織造技術이 과연 여기까지 이를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바 우리 나라 線布가 

날과 씨만으로 짜여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어떤가? 중국에는 어떤 것이든 이와 같지 않 

은 것이 없다. 말은 文字가 되고 집은 金 채색으로 꾸였고， 통행하는 것은 수레이고， 냄 

새는 향기로운 냄새뿐이다. 그 도읍 • 성곽 • 음악[쫓歌]의 번화함과 무지개 다리와 푸른 숲 

속에 은은하게 오기는 풍경은 완연히 그림과 같다. 부인네의 머리 모습과 긴 저고리는 모 

두 옛날 제도 그대로이며 멀리서 바라보면 몸매가 날씬하여 우리 나라 부인네의 짧은 저 

고리와 폭넓은 치마가 아직도 몽고 제도를 이어 받은 것과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하면， 날 찾아왔던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아주 다르다는 이상한 

얼굴을 하고 돌아가면서 나에게 “胡國을 右챔(한쪽에 편옮: 필자주)한다”는 것이었다. 아 

아 나를 찾아왔던 이 사람들은 모두가 장차 이 나라의 偏道를 밝히고， 이 나라 백성을 

다스렬 사람들인데， 그 고루함이 이와 같으니， 오늘날 우리 풍속이 진흥하지 못하논 것이 

당연하다. 朱子는 “오직 義理를 아는 사람이 많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나도 이 

에 대해서 辯論하지 않을 수 없다. 

「北學辦 二」 머|서 *밟홈한 朝縣A들의 中國認識

다음으로 「북학변 2J 라는 제목의 글들에서도 박제기는 당시 우리 나라 사람들 
의 중국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비판하면서， 이라한 인식이나 태도를 고치 

기 위해서는 중국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내용들 중， 당시 중 

국에 대한 우리 나라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에 관한 부분만 소개해 보면 아래와 

같다. 

지금 우리 나라 사람들은 아교와 윷칠 같은 낌된 꺼풀이 덮여 있어 이를 뚫을 수가 없 

다. 學問에도 속된 학문의 꺼풀이 있고， 文줍에도 속된 문장의 꺼풀이 있다. 큰 것은 우선 

그만두고라도 비끈한 실례만 들어보아도 “중국은 山) 11 이 험하고 막혀서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느니， “LlJ海關에 걸린 戀板은 李斯(奏나라 재상: 필지주)의 글씨인데， 10리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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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보인다”느니， “胡人은 머리를 떻을 때 부모가 있고 없옴에 따라 한 가닥 또는 두 가 

닥으로 땅아서， 예전의 더벅머리 제도와 같게 한다”느니， “중국에서는 皇팎의 姓과 같은 

글자를 쓸 때는 글자에 점을 찍지 않는다”는 따위의 엉터리 말들을 낱낱이 거론할 수 없 

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비록 나와 친한 사람들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저런 말들을 곧이 듣는다. 이것은 마치 나를 잘 안다고 하는 자가 평소에 

는 나를 떠받틀다가도 한번 터무니없는 말을 바람결에 전해 듣고는 평생에 믿던 비를 크 

게 의심하여， 문득 나름 비방히는 자의 말을 믿는 것과 똑같다. 

지금 우리 나라 사람들은 ‘胡’라는 한 글자로써 바로 중국 천하를 뭉개 버리려고 한다 . 

.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 시험삼아 “중국의 학문에도 退않 같은 사람이 있고， 文章

에도 簡易(조선 선조 때 학자 崔뾰의 號: 필자주) 같은 사람이 있고 명필로서도 韓灌[한 

석봉]보다 나온 사람이 있다”고 짜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발끈하여 낯벚을 변 

하면서 “어찌 그럴 리가 있나”라고 할 것이며， 심한 자는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자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거짓이지만 만약 “滿洲 사람은 말소리가 개 짖는 듯하며， 그들 

의 음식은 냄새가 고약하여 가까이 할 수 없다. 뱀을 시루에 쩌서 씹어먹고， 뭘帝의 누이 

동생은 醒추과 몰래 통하여 기끔은 賣南風(중국 품나라 때 王탐로서 휴많無道했음: 필자 

주) 같은 일이 있기도 한다”고 말하면， 이를 들은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런 말을 다 

른 사람들에게 옮기노라고 분주할 것이다. 

내가 일찍이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보고 왔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끝내 미심쩍어 하면서 “이무 譯J더이 이와 같이 말하던데"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대와 아무 詳官과의 親分이 그대와 나 사이에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갚은가?"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사캠은 갚지 않으나 그는 허튼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답하기 

에， “그러면 내 말이 거짓이로군. 어진 者가 보면 어질다 하고? 지혜가 있는 者가 보면 지 

혜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 참말이었구먼” 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글을 박제가가 쓴 것은 1778년으로서 지금으로부터 220여 년 전이 

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 나라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태도를 보면 

220여 년 전과 유사한 경향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누가 “중국의 화 

장실에는 칸막이가 없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이 나란히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 

면서 일을 본다”고 말하면， 이를 들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노라고 분주한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만리장성은 너무 커서 달나라에서도 보인다”느니 하는 말을 주저 없이 지껄이는 

사람도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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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縣어|서 「尊周論」 에 대한 朴齊家의 批判

『북학의』 외편에 실려 있는 「존주론J (尊周論)이리는 제목의 글을 보면， 박제 

기는 당시 우리 나라 유학자들의 존주론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다. 앞 

서 말했듯이 명나라가 망하고 만주족의 청나라가 명나리를 정복하자， 조선의 유 

학자들은 “이제 중돼中華)는 오랑캐에 의하여 망했으니， 그 대신 중화의 적통{觸 

統)을 조선이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우리 나라를 ‘소중화’(小中華)로 자처했 

다. 그러면서 존주론에 이론적 바탕을 둔 조선의 중화사상인 이른바 ‘진경문화’(휠 

휠文化)가 특히 17세기말부터 조선의 사상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존주론 

을 숭상하면서도 청나라 문회를 완전히 배척하는 것에 대하여 박제가는 아래와 

같이 비판하였다. 

존귀한 周나라는 스스로 존귀한 周나라이며， 당~ð:k(북쪽 오링캐: 필자주)은 스스로 헛ð:k 

이다. 대저 周나라와 렷%은 반드시 구분이 있었다. 몇秋이 華夏(특히 漢族의 중국을 말 

함: 펼자주)를 어지럽게 했다고 하여 오래된 周나라마저 배척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우 

리 나라가 댄下의 道理로서 明나라를 섬긴 지가 2백년이다 임진년 난리(임진왜란을 말함: 

필자주)에 社樓마저 播遭하게 되었을 때 明나라 神宗 皇帝가 천하 병정을 동원하여 왜놈 

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어 주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백성들은 明나라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때를 만.Li{청나라의 明

나라 정복을 말힘: 필자주)， 천하 사람들이 머리털을 깎고 胡服을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l 

우리 나라 士大夫로서 「春秋」 에서 말한， 周를 높이고 헛%을 물리치는 論답를 별奉하는 

者가 나타났으며， 그틀이 끼친 風敎와 남간 빛이 지금에도 남았으니 어찌 盛하다 하지 않 

겠는7}? 

그러나 淸나라가 천허를 차지한 지 이미 1백여 년을 지났으며， 그 지역은 옛날 華夏

사람들의 자녀와 예의가 태어난 곳이며， 宮室 ':fÍt車 • 챔種하는 방볍과 崔 • 盧 • 王 • 謝

같은 사대부의 씨족이 그대로 있다. 그 사람들마저 덮어놓고 헛%이라 하며， 그 法마저 

함께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진실로 백성에게 利로우면 그 법이 비록 헛%으로부터 나왔 

다 하더라도 聖人은 장차 취할 것이다. 하물며 본래부터의 중국의 법이야 말해 무엇하랴. 

지금 청나라는 진실로 胡族이다. 호족으로서 중국을 차지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알았던 

까닭에 빼앗아서 차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다만 중국을 빼앗은 호족만 

알 뿐 빼앗긴 것이 중국인 줄 모른다{중략). 

옛적 趙나라 武靈王은 胡服으로 변장하고 東胡를 격파했다. 이처럼 옛날 영웅은 반드 

시 원수를 갚을 뜻이 있으면 胡服을 엽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지금 중국 법이 



26 금~5@情報쩌[究 38호 

배울만한 것이라고 말하면 열 사람들이 들고일어나서 비웃는다. 띤夫도 또한 원수를 갚으 

려면 원수가 차고 있는 예리한 칼을 빼앗으려 한다. 이제 우리 나라도 당당한 千乘의 나 

라로서 大意를 천하에 펴고자 하면서 중국 법을 한 가지도 배우지 않고 중국 선비를 한 

사람도 사귀지 않으며， 우리 백성들만 괴롭히면서 아무 공도 없었고 困第과 創戰에 빠져 

스스로 중지했던 것이다. 百倍나 되는 이로움을 버리고 설행치 않으니 중국에 있는 오랑 

캐를 물리칠 겨를 없이 우리 나라의 오랑캐 같은 풍속도 다 때化시키지 못할 것을 나는 

염려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오랑캐를 불리치고자 한다면 누가 오랑캐인지를 먼저 알 

아야 하며， 중국을 숭상하려면 그들이 남긴 법을 다 행히는 것이 더욱 숭상허는 것이 된 

다. 대저 明나라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 부끄러움을 씻으려면 20여 년을 힘써 중국을 배운 

뒤에 함께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박제가는 18세기 말 당시， 조선의 유학자들이 숭상하고 있던 존주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숭상하려면 현재의 중국도 알아야 하며， 대 

저 명나라률 위하여 그 나리를 멸망시킨 오랑캐인 청나라에 대한 원수를 갚고 부 

끄러움을 씻으려고 한다면 먼저 오랑캐인 청나라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야 한다면 

서 북학의 필요성을 역섣했다. 

漢語와 通譯 등에 관한 朴齊家의 北學思想

박제가는 바로 위와 같은 목적에서도 북학을 연구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북학을 제창허는 것은 결코 “胡國을 右챔(한쪽에 편옮: 필X뮤)해서 그런 것은 아 

니다"( r北學lÙ'Í'J 項)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북학의』 를 보면， 중국의 
물질문명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예컨대 “우리말을 버리고 중국어를 써도 불가{不 

可)할 것이 없다"( r漢謂」 項)느니， 또는 “현재 우리 나라에는 돈이 많으니 만큼 

더 많이 만들지 말고 … 그 돈 만드는 비용을 옮겨다가 청국의 돈과 교환하여 청 
국 돈과 우리 돈을 통용{通用)한다면 이익이 몇 갑절이 될 것이다?'( r錢」 項)느니 

하는 사대주의적(?)인 내용들도 보인다. 그 중에서 우선 『북학의』 내편에 실려 있 

는 「한어J (漢품)라는 항목의 내용 중 일부만 소개를 해보면 아래와 같다. 

漢듭됩는 文字의 기본이다. [漢語에서는] ‘하늘’을 바로 ‘天’이라 부르므로， 우리 나라 말 

과 같이 겹쳐서 풀이하는 수Jl7} 들지 않아 물품 명칭은 더욱 분별하기 쉽다. 비록 글을 

모르는 編女子나 어린이라도 보통 쓰는 말이 모두 文句로 되며， 修 • 史 • 子 • 集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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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도 입에서 지껄이는 대로 니온다. 대개 중국은 말로 인해서 그 글자가 나왔교 글지를 

찾아서 말을 풀이하지 않는다. … 우리 나라는 지역적으로 중국과 가깜고 聲音이 대략 같 
으므로 온 나라 사람이 木國 말을 버린다고 해도 不可할 것이 없다. 그런 뒤에야 오랑캐 

라는 말을 면할 것이며， 동쪽 數千볕 땅이 스스로 하나의 周 • 漢 • 庸 • 宋의 풍속으로 될 

것이니 어찌 크게 쾌한 일이 아닌7꺼 

박제가의 이런 글을 보면， 그가 제창한 북학시장도 디분히 사대주의적 성격을 

띠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민족 문화를 버리고 그 대신 중국 문화만 받아 

들이자는 뜻은 아니었으며， 한어(중국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 같은데， 

『북학의』 내편에 역시 실려 있는 「통역J (通譯)이리는 항목을 보면， 한어의 학습 

필요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쉴記述)해 놓았기 때문이다. 

淸나라가 일어난 이래로 우리 나라 朝廷의 士大夫는 中國語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럽 

게 생각한다. 使범을 하는 수 없이 [청나라에] 보내기는 하면서도 일체의 事情과 文雲 • 

言話 등의 거래는 통역에게 맡겨 버린다. 國境 柳門에서 책1京까지 二千里를 가는데 도중 

에 [우리 나라 사선들은] 각 고을의 [중국] 官員을 만나보는 禮가 없다 ... 이러한 일은 

저들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싫어하는 까닭이다. 이러고서야 [우리 사 

신이 청나라의] 禮곰1)와 접촉하더라도 입으로 능히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통역이 “이러하오” 하면 그뿐이며， 마치 使館에 갇힌 듯이 들어앉아 있으니 눈으로 무 

엇을 볼 수 있겠는가? 통역이 “이러하오” 하면， 비록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중 

국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通譯官이 뇌물을 날마다 요구해도 그들의 조종 

을 달게 받고 우리 나라 통역은 그들 통역관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기에 급한 것이 미처 

다하지 못하는 듯하다. 항상 영큼함이 그 사이에 숨어 있는 듯한데， 지나치게 의심히는 것 

도 나쁘거니와 너무 믿어도 좋지 않다 ... 그 동안에는 다행히도 天下가 태평하여 서로 

관계되는 機密이 없었던 까닭에 通譯官들에게 그대로 맡겨 두어도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만약 하룬아침에 큰 일이 일어나면 손을 소매 속에 찌르고 통역관의 입을 쳐다보 

기만 할 것인가? 사대부로서 여기에 생각이 미친다면 漢語만 익힐 것이 아니라 滿洲 • 豪

古 • 日 本 말을 모두 배워야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한편 「전J [錢]이라는 항목에서 박제가 말한 청국 돈의 통용 문제도 청나라 돈 

이 좋아서가 아니라， 청나라와 활발한 통상을 위해서는 우리 돈만 사용하지 말고， 

청나라 돈도 통용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라는 뜻이었던 같다. 왜냐하면 박제가는 

특히 상업과 대외교역의 활성회를 강조하면서 이것만이 우리 나라의 가난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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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기 때문이다. 

장사 • 交령 등 商業重視의 朴齊家의 北學論

박제가 등이 제창한 북학론은 당시 또 다른 개혁사상이었던 실학지플의 실학론 

(實學論)괴는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실학론에서는 중농(中農)정책을 강조했다. 그 

러나 북학론자들은 농업보디는 상업과 대외교역을 중시하면서 이를 통한 민생문 

제의 해결과 부권富國)을 역설했다. 이러한 북학론자의 입장은 박제가의 『북학 

의』 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내편에 설려 있는 「장사꾼J (商質)이 

라는 항목의 글의 일부를 소개해 보면 아래와 같다. 

중국 사람들은 가난하면 장사꾼이 되는데， 이는 참으로 현명한 생각이다. 거기서는 가 

난하면 장사꾼으로 나서도 그 사람의 風流와 병예를 제대로 인정해 준다. 그러므로 開生

이 듬불탑에 직접 출입하며， 宰相들도 隆j福충 m場에 가서 골동품을 사기도 한다 나는 지 

체 높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시장에 온 것을 직접 목격한 바도 있다 우리 나라 같으 

면 그런 身分으로 시장에 출입히는 것을 모두들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일이 아니다. 

이는 청나라의 풍속이 아니고 宋 • 明時代부터 내려오면서 그랬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풍속은 겉치레만 알고 뒤돌아보며 꺼리는 일이 너무 많다. 士大夫는 

놀고 먹으면서 하는 일이라곤 없다. 사대부로서 가난하다고 해서 들에 나가 농사를 짓거 

나， 짧은 바지에다 대니무 껍질로 만든 갓을 쓰고 市場에서 불건을 매매하거나， 자[R]와 

먹통 또는 칼과 끌을 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품팔이를 하면 수치스럽고 우습게 여기면서 

혼인길마저 끊어지게 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 그러므로 집에 비록 한푼의 돈이 없는 者라 

도 높다란 갓에 넓은 소매가 달린 옷을 입고 어슬렁거리며 큰소리만 치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입은 옷이며 먹는 양식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들은 權力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 

라하여 請託하는 버릇이 생기고 요행을 바리는 문이 열렸으니 市井의 장사치도 그들이 

먹던 나머지를 더럽다 할 것이다. 그러니 중국 사람이 장사하논 것보다 못함이 분명하다. 

뿌~17}는 또한 대외교역도 중시하면서， 우리 나라가 빈곤을 해결하고 부강해지 

려면 외국과 통상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북학의』 내편을 보면 

중국의 「강남t江南) . 절강t漸江)과 통상t通商)하기를 제의(提議)히는 글」 을 통하 

여 그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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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나라가 작고 백성이 가난하다 ...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였는 

데， 서쪽으로는 중국 登州와 茶州와 직선으로 6백여 리이고 남해의 남쪽은 곧 吳지방의 

입구와 楚지방의 끝으로 마주했다. 宋나라 때 高麗와 통할 적에는 明州에서 이레 만이면 

[우리 나라] 禮成江에 닿았다. 그러나 朝願 4백년 동안에 딴 나라 배가 한 척도 오지 못 

했다. 어린이가 외국 손님을 보면 곧 수줍어하며 우는 것은 天性이 아니다. 다만 처음 보 

기 때문에 서먹서먹해서 그러는 것이다 ... 지금 우리 나라 사람들은 編布만 입고 白紙에 

글을 써도 묻자가 부족하지만， 배로 무역을 하면 비단을 입고 竹紙에 글을 써도 불자가 

남아돌 것이다. 

지난날 優國이 중국과 무역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교섭하여 熙京에서 물품을 사갔으므 

로 우리 나라 사람이 居問이 되어 이익을 보았는데， [이를] 왜국이 이롭지 못함을 알고는 

직접 중국과 통한 것이다. 왜국은 중국 이외에도 30여 나라와 무역을 한다. 그들은 중국말 

을 잘하며 … 천하의 珍技한 물품과 중국의 골동품과 書畵가 長뼈島에 폭주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중국과 사이의 거간이 되어 주기를 요청하지 않는다. 쫓未年(1763: 필짜)에 우 

리 나라 通信使가 일본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중국 먹[뿔]을 요구했더니 잠시 후에 한 짐 

가지고 왔다. 또 하루동안 가는 길에 붉은 비단을 깔았는데 그 다음 날도 계속 이와 같이 

했다 '" 사람은 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術法을 왜 

남에게 양보하는개 

반드시 먼 지방의 물자가 통한 다음이라야 財物이 늘어나고 온갖 利用이 생겨난다. 따 

라서 다른 나라와 통상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왜국은 간사하여 항상 이웃나라블 넘겨보 

고， 安南 • 짧球 • 臺續 等地는 모두 멀고 뱃길이 험해서 통할 수 없으니 마땅한 곳은 오 

직 중국뿐이다. 또한 중국도 우리와 태평무사하게 I백여 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 나라 

를 공손하고 딴 뜻이 없다고 여기고 있다. 그려니 우리도 日本·옮球·安南·西洋 나라 

들처럼 중국의 園中 • 漸江 • 交州 • 廣東 등 지역과 交易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나 

라 안에 솜씨 있는 I人들을 모아서 배를 만들도록 하되， 견고하고 치밀한 것이 중국제도 

와같도록 힘쓸 것이다. 

박제기는 이상에서 소개한 것들 이외에도 중국의 발달된 문불제도를 배워서 우 

리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각종 문불과 제도를 그의 『북학 

의』 에서 자세히 소개해 놓았다. 

『北學議』 에서는 言論에 관계된 邱報도 紹介

『북학의』 를 보면 언론에 관한 소개도 있다. 내편을 보면 「당보J (塊報)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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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당시 중국에서 발행하던 저보(邱報)에 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놓았는 

데，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중국의 邱報는 모두 印版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저보를] 印出하다가 중지했다는데 그 

사실이 「經進日記」 에 기록되었다논 말을 들었다. 저보를 인출하면 몇 가지 이로움이 있 

다. 말하자면 史草를 댔贊할 때 펀리하며， 각 官廳의 書更의 수효를 수십 명이나 줄일 수 

있으며， 허비승}는 종이를 3, 4배나 줄일 수 있다. 특히 지금 당장 종이를 허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훗날에 史記를 편수할 때 R혈寫하는 종이도 허비하지 않게 된다. 만약 인출하고 

자 하면 매우 편리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나무로써 활자를 만드는 것이다. 저보 중에 

항상 쓰는 어휘로서 藍察 • 茶時 • 牌招 • 察任 • 問安 • 答日 • 知道 따위를 3字나 4字 내 

지 5, 6 字를 연달아 새기고 아울러 流章 • 政 티， 그밖에 벼슬한 사람에게 저보를 박게 하 

여도 족할 것이대후락). 

이밖에도 『북학의』 에서는 수레 • 배[船] • 벽돌 • 기와 • 자기I줍] • 도로 • 교량 등 

에 관계된 중국의 기술들도 자세허 소개하면서 이러한 기술들을 도입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예컨대， 수레나 배의 제조기술， 

도로와 교량의 건설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는 각 지역간의 생산불 

의 운반 수단이 결핍되어 있어， 이것이 가난의 중요 원인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또한 벽톨의 제조기술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벽돌은 주택 • 창 

고 · 성곽 • 계단 • 분묘 • 도링f構펄] • 제뱀뚫防) 등의 각종 건축과 토목에 널리 

사용될 뿐 아니라， 그 제조비용이 적게 들며， 사용하기 쉬우며， 또한 지구성(持久 

性)과 외형미도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그 제조기술이 부족하여 

벽돌을 만틀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제가는 또한 우리 나라의 농업과 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기술이나 방법 등을 중국에서 배워와야 한다고 역섣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농사 

법， 영농기술， 농기구(農器具) 제작기술， 관개(灌減)와 수리(水利) 기술， 농업제도， 

기축 사육방법， 양잠기술， 영림(營林)기술， 생활용품 제조기술， 농업제도 등도 자 

세허 소개하면서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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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현재도 우리는 中國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1949년 10월 1엘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 이후， 약 30년 동안의 중국은 ‘죽(竹) 

의 장막t帳幕)’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정책을 공표하면서 중국은 장막을 걷어올렸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기들과 

도 수교(修交)를 시작， 우리 나라도 1992년 8월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그 뒤 여 

러 분야에서 한 • 중간의 교류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제 

도 고도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약 13년 뒤인 2015년경에는 중국의 

경제가 미국의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은 대단히 크고 넓은 나라이다. 면적은 본토만 960만 평방뼈로서， 한권남 

한)의 96배나 된다{남한 면적은 10만 평뱀an) 인구도 한국이 약 4천5백만(남자 2 

천3백만， 여자 2천2백만)명인데 비하여 중국은 12억2천만(남자 6억2천만， 여자 6 

억)명으로서 한국의 27배에 달하고 있다. 기구수(家口數， 중국에서는 家號數라고 

램도 한국은 1천5백만 호에 불과하나， 중국은 2억8천만 호로서 한국의 19배이다. 

행정구역도 중국은 22개 성(省ì)， 5개 자치구(되治區)， 3개 직할시(直輔市)， 514개 

시(市)， 1 ，848개 현(縣)， 662개의 시관할귀市管輔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 

국은 1개 특별시(特別市)， 6개 광역시(廣域市)， 9개의 도(道)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국의 대부분의 성(省)이나 자치구는 한국 전체 면적보다 크다. 

이처럼 중국은 광대한 국가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중국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보고 있는 

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대한 반발 때문에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 

들이 중국을 오랑캐 나라로 얄잡아 보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중국을 제대로 모 

르면서도 그들의 문회를 무조건 비하하고 배척했던 태도를 가졌었는데， 이러한 

태도를 혹시 현재의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 머리 속이나 가슴속에 지니고 있는 것 

은 아닐까? 박제가의 『북학의』 를 보면，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이 청나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태도나 사회적 분위기 등이 현재까지도 일부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히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언론정보연구」 이번 호의 “중국의 언론과 언론학연구”에 관한 이 특집은 「언 

론정보연구」 발행 • 편집인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장 강병구(姜明九) 교수 

가 앞으로 우리 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틈바귀 속에서 생존하려면 중국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그러자면 언론학 분야에서도 중국의 언론과 언론학의 실태 등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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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신념을 강 교수는 일찍부터 가져 

오면서 중국의 언론과 언론학에 관하여 많은 학문적 관섬을 기울여 왔다. 그리하 

여 이번에 중국의 언론학 교수들에게 중국의 언론과 언론학에 관한 논문들을 청 

탁하여 이 특집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는 계속하여 중 

국의 언론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그 결과를 「언론정보연구」 에 발표할 계획이라 

고한다. 

이번 호의 특집에 원고를 써 준 중국 교수틀 중， “중국의 커뮤니케이션 政治經

濟學에 관한 小考”의 필자 궈 젠지(郭鎭之， Quo Zhenzhi)와 “中國의 當代新閒發

達50年史”의 필자 리 레이(李흙， Li Lei) 교수는 북경광파학원(北京廣播學院) 교 

수이며， “중국의 주요 인터넷媒體틀의 現況”을 소개해 준 첸 쩔{陳狗， Chen 

Xuan) 교수는 북경의 인민대학t人民大學) 신문학원 교수이다. 그리고 나 차배근 

과 함께 “中國의 廣告規制 制J흥와 實態에 관한 昭究”라는 논문을 쓴 웬 춘잉(文 

春英， Wen Chunying)은 북경광파학원 전임강사로서 현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광고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들 필자에게 감사의 말을 여기에 써 달 

라고 강병구 교수가 부탁했다. 쩨쩨(謝謝). 


